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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붓다의 가르침■

동아시아 지방의 불교권에서는 붓다의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서양ㅡ

에 처음 불교가 알려졌을 때는 붓다의 실제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초기 서양의 불교학자.

들 중에는 붓다의 삶을 단지 상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헤르만 올. ‘

덴베르그 가 년에 붓다 라는 책을 처음 출판을 하는데 그 이후부Hermann Oldenberg’ 1881 『 』

터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고타마 싯다르타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붓다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관점을 달리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유성출가와 같은■

경우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매정하게 출가했다고 보았지만 칼루파하나

같은 학자들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솔래이 를 제외하고. ‘ ’

는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붓다의 활동 무대▲

근거지는ㅡ 인도 동북부 지역에 한정되었다고 본다. 갠지스 강 유역이 주요 활동 무대였다.

갠지스 강 유역이 인도문화의 주요 근거지로 등장하게 된 경위는 아리안인들의 정복 사업ㅡ

이 인더스 강 유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갠지스 강에 이르는 데서 비롯한다.

붓다의 탄생▲

ㅡ현재 세계적으로 채택된 공통 불기는 서기 년을 불멸 후 년으로 본다1956 2500 . 이 연대에

의하면 붓다의 탄생 년은 년 이다624(2500-1956+80) B.C.E. .

불기는 붓다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세기 때■

문이다.

그러나 년이라는 것이 정확한 연도는 아니다 불교 전통 안에서도 년 정도의 차이624 . 600ㅡ

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한국 등 북방에서는 년 로 보았고 남방 불교에서는 년 까지1027 B.C.E. 423 B.C.E.■

보았다 중국에서 그렇게 연도를 정한 것은 도교와의 투쟁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교가. .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노자의 제자일 것이라는 주장이 도교 측으로부터 제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불교 측에서는 오히려 노자가 붓다의 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누가 먼저 태.

어났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고대 인도에는 객관적 서술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적인

사서가 없기 때문에 그 확실한 연대를 결정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붓다의 탄생을 그렇게

오래전으로 잡은 것이다 또 중국에서 말법사상이 성행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 시점을 기준.



으로 한 것이다.

붓다의 인종▲

계급은ㅡ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인종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

에서는 아리안족일 것으로 추측을 해왔지만 초기불교를 전공한 조준호 박사가 쓴 논문에는

아리안인이 아니라 토착 인도말레이계의 원주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당연히 붓다는 아리안족의 크샤트리아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

가하는 반성을 하게 한다 우리가 붓다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 어떤 인종적인 편견이 들어있.

는 건 아닌지 반성해볼 수 있다.

붓다라는 명칭▲

붓다가 깨닫고 난 이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ㅡ

1) 붓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깨어 있는 사람 라고 불리기도 했고( , )

우리나라에서는2) 석가모니 석가 족 출신의 성자 라고 불렀다( ) .

3) 세존이라는 말은 바가바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에서 나왔고( )

그 밖에 하늘과 인간의 스승 다른 사람을 잘 제어하는 사람4) , ,

5) 여래 그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온 사람 라는 말 등이 있다( , Tathagata, ) .如來 ̄
여래는 대승경전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ㅡ

대웅전을 이야기할 때 대웅 이 마하비라 인데 마하비라는 위대한 승자 위대' ' ‘ Mahavira’ ,ㅡ

한 영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마하비라라는 명칭은 불교보다는 자이나교에서 많이 쓴.

다.

붓다나 아라한 같은 말들은 불교의 고유한 칭호는 아니지만 이것이 고유명사화된다.■

붓다가 처음 가르친 내용▲

ㅡ고락중도( )苦樂中道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가운데 라는 의미‘ ’■

붓다가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고락중도를 설법한 것은 이들이 모두 고행주의자였기 때ㅡ

문이다 붓다 자신이 고행을 했었고 출가하기 전 왕궁에서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경험.

했었기 때문에 쾌락주의와 고행주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중도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단순히 산술적인 중간의 개념으로 받아ㅡ

들여서는 안 된다.

붓다의 제자 중에 고행만하다 눈이 먼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붓다는 악기의 줄을 너무 팽ㅡ

팽히 조이면 끊어져버리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알맞게 조여야한다고



말한다.

ㅡ중도라는 말은 양 극단의 사고방식에 내재해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쾌락주의나 고행주의가 공통적으로 취하는 전제는 수행 혹은 삶의 올바른 길은 육체에 달ㅡ

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쾌락주의는 감각적 육체적인 극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고행주의.

자들은 정반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그 역시 육체를 철저히 괴

롭히는 것이다.

결국 쾌락주의자나 고행주의자는 초점을 육체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는 경전 속에 생략되어 있는 행간의 뜻을 보자면ㅡ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수행은 육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것이다.■

그 이후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붓다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다 그 가르침에서 핵심은 깨달음이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 .

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마음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후.■

대에 이것이 유심론적인 성향으로 발전해가면서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처

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초기 경전에서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

지는 않았다.

육체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능동.■

적이고 주체적인 것이 마음인 것이다.



교시(2 )

사성제■

고행과 관련해서는 불교를 고행주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고행주의자들에게는.ㅡ

고행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러나 수행자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

해서 일시적으로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고행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 대승 경전에는 보살의 행위를 고행주의자의 행위로 설명을 하는데 이 때의 고행 역ㅡ

시 고행주의자들의 고행이라는 말과는 구분을 해야 한다 보살의 고행은 남들이 하기 힘들.

고 괴로운 일들을 하는 것이다 불교를 고행주의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사성제▲

고1) dukkha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ㅡ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불만족스러움을 의미ㅡ

세상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괴로운 것.ㅡ

존재 그 자체는 괴롭지도 슬프지도 않은 것이다 괴로움은 존재의 본래적인 성질은 아니.■

다

불교에 대해서 흔히 염세주의라고 하는데 불교는 세상을 모두 부정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ㅡ

다.

집 한꺼번에 모여 일어난다는 의미2) samudaya( )

괴로움의 발생에는 원인이 있다.ㅡ

탐착과 욕망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남ㅡ

초전법륜에서는 무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불교 교학이 발달하면서 무명 진리에(ㅡ

대한 무지 애욕의 근원이 됨 을 이야기하게 된다) .

나에게 인식된 세상이 괴로운 원인은 내 안에 있다( ) .ㅡ

멸3) nirodha

괴로움의 소멸 열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nirvana, )ㅡ ̄
열반은 괴로움의 소멸이지 존재의 소멸은 아니다.ㅡ

도 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4) marga( )

팔정도< ( )>八正道



이것은 원시불교 경전인 아함경 의 법으로 석가의 근본 교설에 해당하는 불교( ) ,阿含經《 》

에서는 중요한 교리이다 고통을 소멸하는 참된 진리인 가지 덕목은. 8

정견 올바로 보는 것( ): .正見①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것( : ): .正思 正思惟②

정어 올바로 말하는 것( ): .正語③

정업 올바로 행동하는 것( ): .正業④

정명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 .正命⑤

정근 정정진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 : ): .正勤 正精進⑥

정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 .正念⑦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 ): .正定⑧

나중에■ 팔정도는 계 정 혜라는 삼학 으로 재편된다/ / 三學 .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 안에 모두 들어간다.ㅡ

붓다가 죽고 난 후 장례를 치르는데 인도에서는 화장을 한다 붓다의 유골 즉 사리. ,■

들을 모아서 탑 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무덤이다 처음에는 여덟sarira stupa .

부족에게 나누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사리들을 나누어줄 때 썼던 병을 가지고 탑을 만들고

아홉 번째 부족은 사리가 없었기 때문에 재를 가져가서 탑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

쇼카왕이 세기에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에 귀의하여 적극적으로 포교를 한다 아쇼카B.C. 3 .

왕은 원래 있던 여덟 개의 사리탑에서 사리를 모아 다시 분배를 한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

에 탑을 세우고 해외에 나가는 포교사들에게 사리를 나누어줬다고 한다.

차 결집1▲

붓다의 가르침이 남아 있는 것이 경 과 율 인데sutra vinayaㅡ 마하가섭 의 주도Mahakasyapa 로

명의 비구들이 모여 경전을 편찬한다500 .

붓다의 설법 자체가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설법을 들은 사람들도 동일하지가ㅡ

않다 이것을 표준적인 형식으로 통일하기 위해 결집을 위한 편찬 회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다.

모든 경전이 시작할 때ㅡ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때의 나는 아‘

난다 라고 하는 붓다의 사촌동생이다Ananda’ .

초기 경전에는 제목이 없었고 붓다의 설명에다 임의적으로 제목을 붙인 것이다 이것은.ㅡ

대승불교와는 다른 점인데 대승불교에 가면 경전 안에서 경전의 이름들을 정한다.

이렇게 여러 개의 경전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편집을 한다 그것이 다섯 개의 빨리.■



경전인pali 니카야Nikaya이다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것은 네 개의 아함경이다. .

과 에다 을 더하면 삼장이 된다.經 律 論ㅡ

경과 율은 붓다가 직접 설한 것이고 론은 후대의 학자들이 경과 율을 연구해서 지은 것인ㅡ

데 이것에도 경전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

나중에 부파 불교의 시대에 들어가면 부파별로 삼장을 만든다 지금 남아 있는 다섯 개의.ㅡ

1)니카야는 상좌부라는 부파의 삼장이 남아 있는 것이고 한역되어 있는 2)아함경은 설일체

유부의 삼장이 번역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

ㅡ처음에는 글로 써 있지 않았고 암송을 해서 전해내려 오다가 대략 세기에 가서야B.C. 2~3

글로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암송으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문장은 불필요한 수식을 빼어버린 간결하고 반복적인 형■

태로 되어 있다.

붓다의 육체는 사리와 탑으로 남아 있게 되었고 붓다의 가르침은 경과 율로 남아 있게■

되었다.


